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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편의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청소 로봇
 전문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는 일찌감치 시장을 확

보한 청소 로봇과 의료 로봇이 대표적이다. 우선 국내

에서 개발된 하수관 청소 로봇 ‘PIRO-U3’은 강한 산성

이나 염기 성분의 산업용수, 수심이 깊은 곳 등 극한 

환경에서도 수중작업이 가능하며, 물고기의 부레와 

같은 기능을 지닌 장치가 장착돼 물에서도 뜨고 내리

면서 하수관 청소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태양광 패널 

청소 로봇 시스템 ‘E4’는 좌우로 길게 뻗은 태양광 패

널 양끝을 반복해 움직이면서 패널 표면에 묻은 먼지

를 털어내도록 만들어졌다. 초미세 합성섬유와 바람

을 이용해 패널 아래 방향으로 먼지를 쓸어내는 방식

이다. 밤에 청소를 하고 낮에는 패널 한쪽 끝에 정지한 

채 태양광에너지를 이용, 배터리를 충전해 별도 에너

지원이 필요 없다. 이외에도 고층빌딩 외벽 청소와 도

색 작업을 할 수 있는 ‘원격조종 자동 곤돌라 시스템’

은 작업자가 지상에서 오락기 버튼을 누르듯 제어프

column

인간 편의를 위한 로봇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인간 편의를 위한 로봇’은 로봇의 본질 자체가 인간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긴 하지만, 산업용 로봇과 군사 및 극한 작업용 로봇 등을 제외하고 서비스용 로봇 중 인간과 더불어 

시간, 공간을 공유하면서 인간에게 직간접으로 편의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가진 로봇으로만 제한해 

기술하고자 한다. 시장규모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산업용 로봇의 비중이 절대적이긴 하지만 향후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인간 편의를 위한 로봇 등과 같은 서비스 로봇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관 청소 로봇 ‘PIRO-U3’ 태양광 패널 청소 로봇 ‘E4’

로봇이란 말은 ‘일하다’는 뜻을 

지닌 체코어 로보타(Robota)에

서 유래됐다. 로봇은 다양한 개

념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지

만 대체적으로 인간을 대신해

서 일을 하거나 도움을 주어야 

하고, 자동장치로 움직여야 하

며 주변 상황에 스스로 반응해

야 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로봇 유래

정경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웰니스융합기술개발단 단장]

로그램을 이용해 원격조종을 한다. 청소할 벽면 옥상

에 시스템을 지탱할 곤돌라를 조임 핸들을 이용해 설

치한 뒤 여기에 연결된 와이어를 통해 오르내리면서 

청소나 도색 작업을 진행한다. 시스템에 달린 팬이 작

동해 벽면에 흡착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

거나 공중으로 떠오르지 않는다. 측면에 달린 로봇팔

을 이용해 꺾이는 부위나 세밀한 작업도 할 수 있다.

수술 로봇을 비롯해 다양한 헬스케어 로봇  

등장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미래 전망과 기대 수요에 부

응해 수술 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헬스케어 로봇이 등

장했다. 전문 서비스 로봇 분야 중 헬스케어 로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빈치 수술 로봇은 환자의 몸에 2∼4개의 구멍을 

뚫어 수술용 카메라와 로봇팔을 몸속에 집어 넣은 후 

외부 조종석에 앉은 의사가 3차원 영상을 통해 원격

조종으로 수술을 진행한다. ‘RAPAEL Smart Glove’는 

손 재활을 위한 착용형 재활 로봇으로 바이오 피드백 

훈련 기기로 사용된다.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간편한 

세팅, 블루투스 무선통신기술을 적용했다. 인체공학

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훈련 과정의 시각적 데이터를 

제공해 일상생활에서의 동작을 응용한 장치다. 재활 

로봇 ‘Rehabilitation Sleeve’는 다관절 상지 재활을 위

해 디자인됐다. 전기모터를 사용해 팔꿈치 및 손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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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보조하고 전기자극을 줘 손목과 손가락, 팔꿈치

에 추가적인 근육 운동을 유도해 신경가소성 복구를 

향상시킬 수 있다. 재활하는 동안 피부의 수분과 압력

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 ‘NUS 재활 로봇’은 근전도 신

호, 다중 자유도 관성 센서, 발 압력 센서, 관절 센서를 

적용했다. ‘Adaptive Shared Control System’은 개별 

환자의 특성 및 회복 과정의 다른 단계에 기초해 필요

한 최적의 보조 토크를 제공하고자 개발됐다. 이 로봇

은 신경 질환이 있는 개인을 위한 보조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재활 로봇 ‘WALKBOT_S’는 운동 장애 환

자에 대한 로봇 보조보행 훈련 시스템이다. 뇌중풍, 

뇌종양, 다발성 경화증, 뇌성마비와 같은 질환의 다양

한 원인과 자연스러운 보행 패턴이 제공됐다. 보행 훈

련 치료란 것을 환자가 인식하지 않도록 3차원 증강

현실 운동게임을 제공해 흥미를 유발한다.

 무릎관절 기능 복원 휴대용 보조로봇 ‘KR40P’는 

관절 운동 범위를 증대시켜 근력 증진을 위한 다양

한 무릎 관절 운동에 효과가 있는 전동식 재활 의료 

로봇이다. 상지재활 운동 로봇 ‘UR10’은 어깨나 팔꿈

치 등 상지 수술 후 빠르고 효과적인 재활 훈련이나 

근력 증진을 위한 로봇으로, 4개의 액추에이터를 이

용해 재활 모드 자동 포지셔닝 기능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다양한 재활 모드를 조절할 수 있다. 이외에

도 현대·기아차는 무릎형(KAMO), 고관절형

(HAMO), 모듈결합형(H-LEX), 의료형(H-MEX) 등 

총 4종의 보행보조 착용 로봇을 개발했다. 이 로봇은 

센서, 모터, 감속기, 배터리, 제어기 등으로 구성돼 

인체의 동작 의도를 감지함으로써 그 동작에 인체 

근력을 보조하거나 증폭시키는 착용 시스템이다. 무

릎, 고관절 등 장애가 있는 신체 부위에 장착돼 평지 

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등 기본 보행 시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로템과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용 외골

격 로봇을 만들고 있다. 현대로템 연구진은 의왕연

구소에서 그외에도 무거운 포탄도 쉽게 나를 수 있

는 외골격 로봇 ‘RMX-HI’를 개발했다. 압구동식 로

봇 ‘하이퍼(HyPER)’를 조선소 현장에 맞게 최적화해 

실제 작업에 활용하기도 했다. 하이퍼는 소방관들이 

로봇을 분류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용도

에 따라 크게 산업용과 서비스

용으로 나뉜다. 서비스 로봇은 

다시 특성에 따라 전문 서비스

용과 개인 서비스용으로 구분

한다. 

로봇 분류

재활 로봇 
‘RAPAEL Smart Glove’ 

재활 로봇
‘WALKBOT_S’

가정용 청소 로봇 ‘브라바 240(Braava 240)’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사람을 옮길 수 있도록 재난 

현장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다양한 제품이 쏟아지는 가정용 청소 로봇
 대형 빌딩 청소 같은 전문 서비스 로봇과는 달리 

가정용 청소 로봇은 시장 규모 면에서 일반인들의 관

심이 쏠리다 보니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있다.

 가정용 청소 로봇 ‘브라바 240(Braava 240)’은 미

국 가정용 로봇청소기 업체인 아이로봇(iRobot)이 선

보인 물걸레 청소용 로봇이다. 이 회사가 선보인 룸바 

시리즈보다 크기는 작지만 바닥 청소에 초점을 맞춰 

방을 매핑한 다음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게 해준다. 

본체 앞쪽에서 물을 뿌린 다음 바닥에 위치한 패드를 

이용해 그 위를 통과하면서 물청소를 하는 방식이다. 

또한 국내 기업이 출시한 가정용 로봇청소기 ‘아이클

레보 오메가’는 머리카락과 애완동물의 털을 엉킴 없

이 빨아들여 관리가 매우 간편하다. 메인 카메라는 바

닥에서 천장까지 130도 각도로 1초에 20프레임을 촬

영하며 청소를 진행한다. 카메라 매핑을 통한 정밀한 

주행과 뛰어난 공간 분석력이 이 제품의 핵심 기능이

다. 이외에도 가정용 청소 로봇 ‘티웨이 아이센스’는 

외골격 로봇 ‘RMX-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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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와 물통, 걸레가 회전하며 주행과 청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실속형 물걸레 청소 로봇이다. 벽타기 모드 

등 다양한 청소 모드를 통해 구석구석의 먼지를 효율

적으로 청소할 수 있으며, 기존 로봇청소기가 청소하

기 힘든 의자 아래쪽도 물걸레 청소가 가능한 사이즈

로 제작된 제품이다.

용도가 다양해지는 개인 서비스 로봇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인간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로봇은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서비스 로봇이

다. 1인 1가구 로봇시대가 전망되면서 로봇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서비스가 다양화 내지는 지능

화됨에 따라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분야다. 가

정용 청소 로봇 외에도 다양한 용도의 개인 서비스 로

봇이 개발되고 있다.

 일상생활 보행지원 로봇 ‘파워 어시스트 슈트

(Power Assist Suits)’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들고 있을 때 사용자의 움직임을 자동 감지하고 모터

에 신호를 보내 기어를 작동시킨다. 상체를 들어 올리

는 동시에 허벅지를 눌러 사용자 허리에 가해지는 부

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한다. 혼다 보행 어시스트는 이

족보행 로봇인 아시모(ASIMO) 개발을 통해 확보한 보

행기술을 바탕으로 선보인 장치다. 허리 프레임과 모

터, 대퇴 프레임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사용자마다 보

행 특징이나 훈련 상황에 따라 측정 기능을 이용해 보

행 동작을 유도하는 모드, 착용자 보행 패턴을 바탕으

로 좌우 다리 굴곡 등이 대칭이 되도록 유도하는 

모드, 보행 중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 회

복 단계별 모드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알버트’는 스마트폰과 결합해 사용하는 

교육용 로봇이다. 기존의 아날로그 학습용구인 

책, 카드, 주사위를 광학 센서인 Optical ID Sensor

를 이용해 디지털화하는 학습 도우미다. 아빠 엄

마처럼 책을 읽어주고, 스마트 펜과 무선으로 연

동해 단어장을 보여주고 퀴즈를 낼 수도 있다. 

Page Navigation을 제공해 아이들이 마

치 친구처럼 함께 보드 게임을 즐길 수 있

가정용 청소 로봇 
‘아이클레보 오메가’ 

가정용 청소 로봇 
‘티웨이 아이센스’

보행지원 로봇 
‘혼다 보행 어시스트’ 

다. 이외에도 교육용 로봇 ‘아띠’의 경우 마법천자문 앱

을 실행시키고 마법천자문 교재에서 숨겨진 한자를 찾

아 요술봉으로 클릭하면 맞는 한자를 찾았을 경우 칭

찬과 함께 관련 애니메이션이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온

다. 한자를 못 찾고 있으면 힌트를 사용하라고 아띠가 

조언해준다. 로봇놀이 앱을 실행한 후 교재로 제공된 

조작판의 화살표를 요술봉으로 찍으면 그 방향대로 아

띠가 움직인다. 동요를 실행하면 아띠가 노래를 부르

며 춤을 춘다.

인간 편의 로봇기술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인간 편의 로봇기술 개

발은 소비자 가치의 구

현과 공공이익을 지향

해야 하고, 인간에 대

한 이해, 즉 인문사회

적 환경을 중심으로 우

리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배려를 동반해야 한다. 

과거 산업사회 패러다임 속에서는 경제적 가치와 공

학적 수단 중심으로 연구와 기술 개발이 진행됐다면, 

이제는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 사회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사전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가 추진돼

야 한다. 최근 인공지능에 관한 우려 역시 이러한 배

경에서 야기되고 있는 이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제품

과 서비스 자체의 성능 및 품질을 지향했다면 소비자

와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품격을 

격상시켜야만 한다. 시장에서의 소비자 가치와 지속 

가능성이 사회구성원의 만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당연한 이치와 함께 이미 소비자는 재화의 소유 자체

보다는 소비 과정에서 경험과 공감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목적지향적인 시스템융합기술 연구
더불어 향후 인간 편의 로봇기술을 필두로 관심을 가

지고 지켜봐야 할 핵심기술 영역을 세 가지로 정리해 

인문사회적 환경과 
인간에 대한 배려

(배경)

경제적 가치와 
공학적 수단

(산업)

소비자가치와 공공이익
(비전)

인간 편의 로봇기술이 
지향해야 할 기본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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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비스용 로봇은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로봇으로 청소, 의료, 군사 및 

극한 작업 등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려고 제작된 로봇이다.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개인 일

상생활 속의 다양한 일을 지원

하기 위해 제작된 로봇이다. 가

사용, 생활지원용, 여가지원 및 

엔터테인먼트용, 교육용 로봇 

등이다.

전문 서비스용 
로봇 vs 
개인 서비스용 
로봇

봤다. 우선, 로봇기술의 본질인 목적지향적인 시스템 

기술, 부품과 원천기술 그리고 이러한 각 분야의 기술

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균형을 갖추게 하는 총체적인 

융합기술이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WEF) 총회장에 단독으로 초대돼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인간형 안드로이드 로봇 ‘휴보’의 기술 수준에 대

해 개발자는 미국과 일본 대비 기술격차가 10년이라고 

했다. 향후 무엇보다 인간형 안드로이드 로봇기술과 

같은 목적지향적인 로봇 시스템 기술과 부품, 원천기

술을 종합적으로 확보하고 검증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지속될 것이다. 더 나아가 시스템 구현을 통해 검증된 

각 분야 기술은 다방면의 응용영역에서 상용화 연구로 

이어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닮은 다목적 로봇

은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가격 또한 높

다. 필연적으로 기능별로 발전하고 진화하는 형태로 

사업화가 진행될 것이다.

소재 특성 자체를 이용한 소프트 로봇 연구
 다음으로 소재 특성을 활용한 특수 메커니즘을 로

봇에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다. 통상 로봇 구

동 메커니즘은 기계 또는 전기·전자적 요소로 구성

된다. 이런 기계적 구조는 견고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는 유리한 구조지만 유연성, 부피와 무게 측면에서는 

한계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소재 특성 자

체를 이용한 소프트 로봇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버드대는 오징어와 불가사리

의 신체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부드럽고 유연한 

소프트 로봇을 개발했다. 로봇에 쓰이는 재료는 저렴

해서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다. 또한 Tech Gen Mag

에서 제작된 ‘Artificial Muscle Robot Hand’는 손가락 

압축 공기에 의해 구동되는 3D 프린터 실리콘 고무 

근육이다. 실제 인간의 손과 유사하게 동작할 수 있도

록 사람 손의 골격 모델을 사용했다. 더불어 ‘CMU의 

교정 장치’는 단단한 외골격 대신 플라스틱 및 복합재

료를 사용해 만들었다. 공압 인공 근육(PAM), 경량 센

서, 고급 제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뇌성마비, 근

위축성 측삭 경화증, 다발성 경화증 또는 뇌중풍과 관

련된 신경 근육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데 적합하

다. 이외에도 ‘Assisted Finger Orthosis’는 3D 프린터

를 이용해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하고, 잠재적으로 재

활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을 줄일 수 있다. 48개의 매

개변수를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으며 리니어 모터를 

사용해 손을 움직일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로봇의 진화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른 로

봇의 진화다. ICT의 발전과 함께 로봇 연구의 한 분류

로 등장하게 된 영역이 클라우딩 로봇(Clouding 

Robotics), 네트워크 로봇(Networked Robot) 등의 연

구 분야다. 클라우딩 로봇은 네트워크 로봇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해 로

봇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클라우드 로보틱스 인프라

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로봇은 로봇 간의 상호연결망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널리 사

용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개념을 로봇 

간의 연결망에 확대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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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로봇이 수행하는 징검다리 프로젝트

병원의 광역 환경에 적용 가능한
병원 물류 로봇 시스템 개발
‘병원의 광역 환경에 적용 가능한 병원 물류 로봇 시스템 개발’ 과제는 병원의 

넓은 환경에서 다양한 물류 배송을 극대화하기 위해 병원 환경에서 안전이 

담보되는 주행기술, 층 간 및 동 간 이동이 가능한 광역 자율주행기술,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엘리베이터 및 자동문과의 연동기술을 개발하고, 

다중 로봇 통합 제어기술 및 저하중·고하중 물류를 취급할 수 있는 로봇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의료 환경 및 물류 선진화 위한    

병원 물류 로봇
 병원 대형화에 따라 급증하는 물류 운반 업무는 현

재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비용 및 업무 인력 

운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업무 효율 

저하는 물론이고 병원 인력 구성의 전문화 및 고급화

에도 역행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넓은 실내 환경

에서의 자율주행이나 다중 로봇 간 협조 가능한 기술

이 발전해 의료 환경 및 물류 선진화를 위한 병원 물

류 로봇의 개발과 상용화가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

이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대형 병원, 요양

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병원 물류 로봇이 개

발돼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세계 시

장 진출을 위한 조기 사업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병원의 광역 환경에 

적용 가능한 병원 물류 로봇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병원 물류 로봇은 유진로봇의 위치 인식 및 

주행기술 통합 기술, 엘리베이터 및 자동문과의 연동

기술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지능적 주행기술을 

바탕으로 복잡한 환경에서 다양한 물류의 빈번한 이

동을 필요로 하는 병원을 타깃으로 공동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더불어 참여 기관인 고려대의 엘리베이터 

승하차 기술 개발을 통해 다층 구조의 넓은 의료 환경

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병원의 물류 시스템 효율

화를 증대시킬 수 있는 로봇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상용화 개발 추진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기술 및 제품은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품의 배송업무를 수행할 병원 물류 

로봇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 리넨, 수액 등 고하중 물

품의 배송에서부터 혈액 검체 등 저하중 물품까지 다

양한 종류의 물건을 엘리베이터 및 자동문 연동을 통

최근 출시된 2016년 프리미엄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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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다양한 로봇 제품을 선보

인 유진로봇은 국내 대표 로봇 

전문기업이다. 주요 사업 분야

는 청소 로봇, 교육 로봇, 실버 

로봇 등 가정용 로봇과 연구개

발(R&D) 로봇 및 사물인터넷

(IoT) 서비스 로봇이다. 유진로

봇은 최근 출시한 로봇청소기 

신제품 ‘아이클레보 오메가’와 

하반기 출시 예정인 물류 배송 

로봇 ‘GoCart(고카트)’에 총력

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해외 

수출한 국내 로봇청소기 중 유

진로봇 제품이 43%를 차지할 

만큼 해외에서도 성능을 인정

받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유

명 대기업 제품과 경쟁하면서 

소비자 입소문을 통해 매출이 

늘고 있다. 이 제품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기존 로

봇청소기의 단점이었던 흡입

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머리카

락과 애완동물의 털 등이 브러

시에 엉키지 않고 바로 흡입되

도록 블레이드를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한편, 

‘GoCart’는 다년간의 국내 및 

해외 현장 테스트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부터 상품화해 국내

외 병원 및 양로시설 등에 공급

될 예정이다.  

㈜유진로봇

2016년 4월에는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엘리베이터 층 

간 이동을 포함한 일반 의료 소모품 및 검체 배송 테스

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외에도 2016년 7~8월

에는 뉴질랜드 검체 테스트 기관에서 검체 배송 테스

트를, 양로시설에서 식사 배송 시나리오에 적합한 필

드테스트를 진행하는 한편 싱가포르 병원 및 호텔에

서도 필드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듯 다양한 지역 및 시설에서의 필드테스트를 

거쳐 해외 시장 니즈를 파악해 사업화 준비를 마치고 

2016년 후반부터 독일 IFA, REHACARE, 로보월드를 

비롯해 2017년 초 가전전시회(CES) 등 각종 해외 전

시회 참가를 통해 제품 홍보 및 파트너사를 물색할 계

획이다.

해 원하는 위치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핵심

이다. 이를 위해 3년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1차

연도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현재는 2차연도 

개발이 진행 중이다. 2차연도에는 1차연도에서 개발

된 핵심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대학병원 및 해외 병원 그리고 해외 요

양원에서 필드테스트를 통한 검증을 거쳐 3차연도인 

2017년에는 서비스 확대 및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상

용화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유진로봇에서는 병원 물류 로봇 프로젝트

를 기반으로, ‘GoCart’라는 제품명으로 자율주행 물

류 로봇을 개발 중이며 2014년 저하중 플랫폼, 2015

년 고하중 플랫폼 개발을 마치고 미국 및 스페인 요양

원에서 필드테스트 후 제품 검증 작업을 한 바 있다. 

1 스페인의 한 요양시설 직원들이 병원물류로봇 ‘GoCart’에 각 층으로 이동할
식사와 물품을 싣고 있다. 2 뉴질랜드 고급 요양시설에서 ‘아이로비’의 노인 지원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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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스타자동화㈜가 수행하는 징검다리 프로젝트

포괄적 간호제도에 활용 가능한 
간호·간병 로봇 시스템 개발
유도스타자동화가 수행 중인 ‘포괄적 간호제도에 활용 가능한 간호·간병 로봇 시스템 개발’은 포괄 간호 

서비스(환자의 신체적 지원, 안전 모니터링 및 병원 내 회진 서비스 등 포함)를 위해 간호 인력이 

주도하는 모듈형 파워 지원 로봇(Power Assistive Robot : PAR)과 로봇-IoT 연계형 스마트 

병실(IoT-based Patient Room : IPR), 이를 통합해 간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간호서비스관제시스템(Total nurse Robot System : tnRS)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로봇이 간호 업무 보조, 수행
최근 간호 업무에서 간병인이 담당하던 개인 간병 

업무를 간호 인력이 담당해야 하는 포괄 간호 서비스

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간호·간병 인력 부족 현상

이 발생, 간호 업무 부담이 증가해 의료 서비스의 질

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임상 

간호사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

균(9.3명)의 절반 수준으로 간호 인력 확충에 따른 병

원 운용비용이 늘고, 포괄 간호 서비스 시행에 따른 

공적보험이 1조~1조5000억 원 증가함으로써 국가

적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육체적 노동 및 간호 관리 분야 

업무 부담을 줄이는 간호 인력의 파워 지원 로봇과 간

호 업무의 질적 향상 및 스마트 병실 환경이 통합된 

포괄적 간호 로봇 시스템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선도해 나가고자 추진됐다.  

 본 과제의 핵심은 간호 인력이 환자 케어에 집중할 

수 있는 Co-Care 서비스인데, 우선 범국가적으로 시

행 중인 포괄 간호제와 관련해 낮은 비용으로 간병인

을 대체함으로써 간호·간병의 주요 핵심 서비스를 

포함해 시장성을 두루 확보하는 포괄적 케어

(Comprehensive Care)를 구현하고 있다. 또한 간호 

서비스의 주체는 간호사이고 로봇이 도와서 간호 서

비스를 수행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안전성 확보, 시장 

수용성 제고 등에 중요한 협업적 케어(Cooperative 

Care)를 도모한다. 이외에도 간호사와 환자의 연결성 

유지는 간호 업무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어서 물리적 

거리를 이 시스템을 통해 줄여 정보의 공유를 쉽게 해 

간호사에게는 편의성을, 환자에게는 심리적 안정성

을 제공하는 연결된 케어(Connected Care)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병동 환경에 대한 시범 서

비스(2, 3개의 입원실 내 12~18병상에서 발생하는 간

호 업무를 로봇이 보조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

범 서비스를 종합병원 2곳에서 실시)를 통해 포괄적 

간호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신시장 창출

을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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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스타자동화는 토털 솔루

션을 제공하는 한편 사출기를 

제외한 사출성형에 필요한 모

든 기기와 솔루션을 직접 개발

할 뿐만 아니라 설비도 공급하

는 등 Take-out Robot, Heat 

& Cool, Material Handling, FA 

시스템 부문으로 특화 및 전문

화된 업체다. 국내 사출성형 

취출 로봇 및 관련 주변기기 

시장점유율 1위인 유도스타자

동화는 최근 사출성형에 영향

을 주는 모든 요소를 실시간으

로 모니터링한 후 데이터를 수

집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생

산 제품과 대조·분석해 품질

관리의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

되며, 생산라인의 통합 관제를 

가능하게 하는 IMC 시스템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고객 솔루

션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 IMC

란 ‘Integrated Monitoring & 

Controlling’의 약자로, 생산라

인에 즐비한 기기들을 마치 하

나의 시스템을 다루듯 통합적

으로 관리하고 제어하는 솔루

션을 말한다. 

유도스타
자동화㈜

간호 업무 질 향상 및 신시장 창출
 본 과제의 최종 목표는 포괄 간호 서비스의 간호 

인력과 환자를 위한 간호 인력 주도형 모듈화 PAR와 

IPR를 개발해 포괄적 간호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기능 로봇 

시스템의 모듈화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

의 육체적 간병 업무 지원이 가능한 PAR 기술 개발, 

IoT 기반의 복합 센

서 및 모니터링 기술

을 통해 병실 환경을 

지능화함으써 24시

간 환자의 낙상과 욕

창을 관리하는 IPR 

기술 개발, 이러한 

IPR와 간호 인력의 

간호 사정 및 회진, 환자의 건강정보 관리 업무를 

EMR와 연계해 효과적인 정보 처리 및 간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tNRS 기술을 개발해 최소의 간호 인

력만으로 2, 3개의 입원실(12~18병상)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 인력 주도형 로봇 협업 환경 구축

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기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PAR는 간호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 중 신체적으로 많

은 부담이 가는 환자의 이송 및 반복 행동 보조에 특

화된 간호 보조 로봇 시스템으로 PAR의 활용을 통해 

신체적인 업무의 강도를 경감시킴으로써 간호 업무 

종사자와 간호 대상자의 만족감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IPR는 간호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 중 

욕창관리를 포함한 환자의 안전 모니터링과 효율적

인 정보관리를 위한 간호 정보 처리 보조 시스템을 개

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욕창관리 시스템은 전산화

된 환자별 이력에 따라 관리해줌으로써 효율성과 치

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전 모니터

링에서는 환자의 낙상과 같이 발생 빈도는 낮지만 상

대적으로 많은 주의가 필요한 위험 사항을 IPR 경보

로 알려줌으로써 환

자 안전 확보 및 간호 

업무의 부담을 줄이

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tNRS는 간호사의 

회진 및 환자 대응 업

무를 돕기 위해 IPR와 

PAR로부터 환자 및 

환경정보를 취합하고 간호사에게 상황에 적절한 정

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이 목적이다. 간호 회진 정

보 처리는 카트에 장착된 정보 단말기가 해당 업무에 

최적화된 정보 인터페이스로 자동 변경되고 의료정

보의 측정 데이터 및 투약정보가 자동 또는 반자동으

로 기록됨으로써 단순 정보관리를 위해 소모되는 시

간을 줄여 간호사가 본질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한편 본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포괄 간호 서비스

가 수가로 변경 시행되고 2018년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2018년 개발 및 검증 완료 후 양산을 시작해 

2020년에는 지방 의료원급 및 노인요양병원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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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제2의 게놈 혁명’을 주도한다  
㈜천랩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기술 부문은 최근 최종평가를 받은 R&D 

과제 중에서 혁신성이 높은 기술 또는 해당 기간 성과물이 탁월한 

기술을 뽑는다. ㈜천랩이 ‘차세대 생명정보 활용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과제를 통해 차세대 생명정보기술(NGS)을 

이용해 인간의 장내 미생물 연구 등에 쓰이는 미생물 군집 분석 

시스템, 유전체 분석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전사체 분석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개발한 성과를 인정받아 영예의 장관상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제2의 게놈 혁명’을 
주도한다  
차세대 생명정보 활용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인간게놈프로젝트 이후 ‘10만 달러 유전체 해독기 개발 사업’을 통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 nGS)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유전체 해독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됐고, 차세대 생명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유전체 데이터, 군집분석 

데이터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및 분석 

시스템은 아직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규모 데이터를 일반 

연구자가 활용해 분석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런 가운데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인 ㈜천랩이 생물정보 연구자만이 아닌 일반 연구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취재 조범진  사진 서범세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천랩 [이제희 연구소장]

June    2016   12



누군가가 아닌 누구나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천랩이 개발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분석 시스템

은 기존에 생물학 연구자가 연구하기 어려웠던 전 유

전체 분석 및 미생물 군집 분석, 전사체 분석 등을 쉽

게 하는 소프트웨어이자 시스템이다. 

이제희 연구소장은 “그동안 전 유전체 분석 등을 하

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서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이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알고리즘 및 분석 

파이프라인을 세팅하고 분석할 줄 아는 생물정보학 

지식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천랩이 자체 개발한 

GUI 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자신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개된 다양한 데이터를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다”면서 “바로 이러한 점이 천랩이 개발한 시스템

의 장점이자 큰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특히 천랩은 EzTaxon이라는 세균의 동정

에 사용되는 표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보유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수준의 정확한 세균의 동정

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www.Ezbiocloud.net이

라는 DB를 운영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16S로 종 동

정을 할 수 있는 DB, 유전체 DB, 전사체 DB 등을 포함

하고 있고, 이 DB를 통해 사용자는 각각의 소프트웨

어 및 인간의 장내 미생물 연구 등에 활용되는 미생물 

군집 분석 소프트웨어인 CLcommunity, 유전체 분석

을 수행하는 CLgenomics, 전사체 분석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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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유전

체를 무수히 많은 조각으로 

나눈 뒤 각각의 염기서열을 

조합해 유전체를 해독하는 분

석 방법.

NGS 

CLRNASeq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데이터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디자인돼 

있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력 타의추종 불허 사업화 밝아  
소프트웨어 및 분석 시스템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및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구현

하는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빠르고 지속적

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지가 핵심 요소다. 

이런 점에서 천랩 시스템은 위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우선 생물정보학의 요구가 있는 시장 상

황에서 곧바로 생물정보학 서비스를 론칭했다는 점과 

생물정보 연구자만이 아닌 일반 연구자들도 쉽고 정

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툴 및 DB를 같이 제공한다는 

점, 빠르게 변화하는 생물정보학 시장에서 매달 꾸준

히 워크숍을 개최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용해 꾸준한 업데이트가 이뤄진다는 점 등이다.

이에 따라 천랩의 사업화 전망은 매우 밝다. 더욱이 

성장력 면에서 전망과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소장은 “2015년 기준으로 천랩의 매출은 약 29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미생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적지 않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생물정보학 시장

사   업   명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연구과제명 차세대 생명정보 활용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제   품   명 CLcommunityTM, CLgenomicsTM, CLRNASeqTM 

개 발 기 간 2011. 6 ~ 2015. 8 (51개월)

총 사 업 비 4,608백만 원

개 발 기 관 ㈜천랩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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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할 때 그 성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면

서 “생물정보 시장은 연평균 18.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 32억 달러에서 2017년

에는 2배가 넘는 75억 달러로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

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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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핵심 높은 온ㆍ습도 변화 속도, 극고ㆍ저온 시험 가능, 균일한 분무 가능, 높은 장비 내구성, 공간의 제한이 없는 

장비 설치.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소재, 부품, 

전기, 전자, 기계 및 장치에 대

해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의 신

뢰성 수명 시험이 수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의 시험이 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대한 부품 

및 소재의 고장 형태를 파악하고, 각각의 수

명 산출이나 고장률 산정을 수행하고 있음. 

신뢰성 수명 분야 중에서 부식수명에 대한 

시험은 염수분무시험이 가장 대표적이지

만, 고내식 재료의 시험이나 고온ㆍ습윤 등 

다른 환경 조건의 시험, 다른 부식 용액에 

대한 시험 등 불가능한 시험 조건을 가지고 

있음. 최근에는 부품의 실제 수명에 가장 가

깝도록 설정된 신뢰성 시험이 요구되고 있

고, 선진국의 일부 업체와 연구소에서는 조

건별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제품의 부식수

명과 관련한 예측과 판정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 개발한 

Acceleration Corrosion Test Chamber는 갈

수록 강화되는 부식수명 시험 평가를 위한 

정밀 제어의 가속 부식 시험 평가 용도로 사

용되는 장치이며, 자동차의 각 부품과 선박

용 부품,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자부

품 분야에서 중요한 시험 장치로 적용됨. 

Acceleration Corrosion Test Chamber는 기

존 해외 장비가 가지고 있던 온ㆍ습도 변화

율 문제를 개선해 시험 조건의 정확도를 높

였음. 또한 기존 장비의 고ㆍ저온 시험 한계

도 개선해 기업 및 연구소에서 활용하는 국

외 장비를 대체, 우수한 성능과 가격경쟁력

으로 높은 신뢰성 시험이 가능함.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개발

에 성공해 2013년부터 현재까

지 Acceleration Corrosion Test Chamber를 

국내외 업체에 70대 정도 판매했고, 지속적

인 개선과 고객과의 협의로 우수한 결과를 

도출함. 본 과제를 통해 2700L급 대형 

Chamber까지 개발을 완료했고, 그 이상의 

Chamber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함. 

또한 부식 시험 장치 특성상 시험기 자체 내

식성도 뛰어나야 하므로 그에 따른 장비의 

고수명 기술도 확보하고 있음. 최근 최종 사

용자(End user)의 제품 신뢰성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수명 시험을 체

계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이 자동차, 선박, 

전자ㆍ전기제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

에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최근 중국 업체

들의 신뢰성 시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본 개발품이 중국 업체를 대상으로 수

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기계ㆍ소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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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내용

사업화 

내용

기존 국외 장비는 내부 부품

의 내식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분자 계열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부품의 변형 및 소실을 방지하

고 부품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시험 가능한 

온도 범위가 저온(80도)으로 국한되어 있

는 문제가 있음.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 부

품을 금속 소재(티타늄)로 변경해 개발했

고, 내식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진행해 사업화에 적용했음. Acceleration 

Corrosion Test는 정밀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Chamber의 기밀성이 요구

되었음. 해당 사항은 기밀기술을 개발해 

도어패킹기술, 벤팅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정밀 제어가 가능하도록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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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tl.re.kr

대한테크 / 031-319-3643 / 

www.daehan-eng.co.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권기봉 

조의열, 대한테크 문현철 이

원섭, 건국대 김창완 외

㈜엠비엠텍 이규현, 조선대 

박제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남성원, 비엘프로세스㈜ 이

동권, 선문대 김재원, (재)한국건설방식기

술연구소 윤재림 

사업화 시 

문제 및 해결

연구

개발기관

참여

연구진

고정밀 Acceleration 
corrosion Test chamber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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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 D U S T R I A L  T E C H N O L O G Y  
A W A R D S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개념 에너지 저장장치의 꿈을 실현하다
비나텍㈜

사업화 기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사업화 기술 부문은 종료 후 5년 

이내 과제 중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술을 시상한다. 비나텍㈜이 ‘태양광 미러 트랙킹용 

하이브리드 초고용량 커패시터’ 연구과제를 통해 에너지 밀도, 

출력 밀도, 고온 특성을 향상시킨 하이브리드 커패시터 제품을 

개발해 이스라엘 기업 등에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화 결실을 

맺음에 따라 영예의 장관상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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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중층 커패시터(Electric Double-Layer Capacitor). 화학반응을 

수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기를 저장하는 고출력, 고내구성 축전 소자.

EDLC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신개념 에너지 
저장장치의 꿈을 
실현하다
태양광 미러 트랙킹용 하이브리드 
초고용량 커패시터 개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부에 있는 모하비 사막은 7, 8월 기온이 

49도까지 오르고, 겨울철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며, 

고지대의 경우 영하 18도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적용된 태양열발전소가 있다. 

태양빛의 집광열로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돌려 생산하는 

발전시설인 태양광 미러 트랙킹 관련 부품 중 핵심 부품인 미러 

트랙킹 전원용 하이브리드 커패시터를 개발한 비나텍㈜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취재 조범진 사진 서범세

이달의 

산업기술상 사업화 기술 부문

비나텍㈜ [성도경 대표이사]

June    2016   18



신재생 에너지 분야 신시장 창출 기여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후 친환경적인 에너지 저장 장

치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가 갖는 전압, 저항 및 수명 등의 장점

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사용 온도 범위가 확장

되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초고용량 커패시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나텍이 개발에 성공한 ‘태양광 미러 

트랙킹용 하이브리드 초고용량 커패시터’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초고용량 커패시터 시장을 창출함과 

동시에 시장 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도경 대표이사는 “비나텍의 신시장 창출 배경을 

보면, 미러 트랙킹 전원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리튬

이차전지의 경우 사이클 수명이 2000회 미만이어서 

2년마다 전지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 및 막대한 비

용 문제와 더불어 초기 설치투자 비용이 매우 크고 

전원 케이블 유지 보수 비용 또한 커 자연스럽게 새

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고조

된 상태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비나텍은 미국 캘

리포니아 주 모하비 사막의 태양열발전소에 미러 트

랙킹 전원용 하이브리드 커패시터를 적용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초고용량 커패시터 시장을 창출함

으로써, 고온 환경에서의 적합성과 장기 수명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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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을 두루 인정받아 명실상부한 업계 선두를 달리

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제품 장점만 갖춘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 
비나텍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커패시터의 특징은 

종래의 슈퍼 커패시터인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EDLC) 대비 단위 체적당 충전 및 방전 용량이 2배로 

크고, 리튬이차전지의 고에너지와 EDLC 고출력을 

모두 갖춘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점이다. 

하지만 EDLC와 리튬이차전지의 장점만을 극대화

하고 단점을 해소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동렬 비나텍 전무는 “종래의 하이브리드 커패시

터 대비 발현 가능한 정격전압 및 용량을 한 단계 업

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터 전극, 셀까지 모든 

것을 개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를 위

해 본 사업의 참여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을 통해 

핵심 소재인 전극의 개질을 통한 소재의 성능 향상을 

꾀했고, 이와 더불어 개량에 성공한 소재를 사용해 셀 

조립의 핵심기술인 전극 및 셀 조립기

술 등을 개발하는 데 성공,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고 설명했다. 

이 전무는 “본 사업을 통해 접목된 

핵심기술은 소재 부문에서는 마이크

로웨이브파 조사를 통한 전극 소재의 

순도 향상기술과 열적 안정성을 확보

한 소재와의 블렌딩기술 그리고 불활

성 조건에서의 후열처리 최적화기술 

등이며, 셀 및 모듈 부문에서는 고에너

지 밀도형 전극 제조기술과 3D CT 스

캐닝을 통한 Winding 100% 대면기술, 

전해액 진공 순환 함침기술, Capacitor 

Management System(CMS) 적용 및 

모듈 최적화기술 등”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개발 노력은 높

은 충전효율과 수명이 수십만 사이클

사   업   명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

연구과제명 태양광 미러 트랙킹용 하이브리드 초고용량 커패시터

제   품   명 하이브리드 커패시터(Radial Type 2.5V 1000F)

개 발 기 간 2010. 5 ~ 2015. 4 (60개월)

총 사 업 비 5,060백만 원 

개 발 기 관 비나텍㈜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운암로 15

 063-715-3020, www.vina.co.kr

참여연구진 성도경, 이동렬, 이창용, 최종태, 한상진, 최덕렬, 김동규(이상 비나텍),  

 노광철, 박선민, 조민영, 김목화, 이호준(이상 KICET)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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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고온·고전압용 하이브리드 커패시터 개

발 성공이라는 값진 결과와 함께 태양열발전소에서 

요구하는 장기 내구성을 충족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초고용량 커패시터라는 새

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더불어 성 대표는 “비나텍의 제품군은 장난감에서

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며 스마트 미

터, 풍력발전, 연료전지, 주파수 안정 장치, 드론, 승강

기, 의료기기,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그 적용 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서 “올해는 매출 270억 원, 영

업이익 45억 원이 예상되며, 9월께 대형 신규 프로젝

트 2건을 수행해 내년에는 매출 350억 원에 영업이익 

70억 원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저팬 

전시회에서 기존 제품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63% 향

상된 3V 6000F의 하이브리드 커패시터를 출시해 주

목받았고,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 친환경 

건설기기, 연료전지의 구동전원, 급속 차단 장치의 주

전원 등 신규 응용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어 2020년에는 약 3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기대된

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초고용량 커패시터 기술 갖춘   

일류기업 목표   
1999년 회사 설립 이후 불과 5년 만에 슈퍼 커패시

터 양산에 나선 비나텍은 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초

고용량 커패시터를 구성하는 소재에 대한 역량을 강

화하고, 품질 향상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소재 연구소

를 신설해 고객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모듈 및 패키징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활성탄소의 가공처리기술뿐만 아니라 

CNT, CNF, 그래핀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그 

결과 적용 분야를 연료전지에서부터 탈취제, 환경필

터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듈 및 패키징 

분야의 경우에는 철도 차량, 승강기, 전기자동차 등에

서 초고용량 커패시터를 회생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

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 대표는 “초고용량 커패시터업계의 

화두는 고출력 특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밀도를 늘리

고 사용 온도 범위를 확장해 기존의 이차전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라면서 “비나텍은 이를 위해 제품의 

소재, 단품, 모듈, 패키징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서 앞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초고용량 커패시터 개발 및 제조기업,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 선도기업을 향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MKSA 단위계의 전기용량 단

위를 나타내는 기호. 1F는 1C의 

전하를 주었을 때 전위가 1V가 

되는 전기용량을 말한다. 전자

기학에 공헌한 영국의 물리학

자 마이클 패러데이의 이름에

서 유래됐다. 

F 
성도경 비나텍㈜ 대표이사

전문가 코멘트

“비나텍은 종래의 슈퍼 커패시터인 EDLC 대비 단위 체적당 

충·방전 용량이 향상되고 리튬이차전지의 고에너지와 EDLC 

고출력을 모두 갖춘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에 성공했다. 

본 기술은 향후 하이브리드 커패시터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화학공정 PD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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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네 개의 신호 전송선이 필요했으나 본 기술

은 이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전송선에 필요한 모든 신

호를 보낼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사용되던 전송선 수 

감소와 함께 광섬유와 모듈 간 착탈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광섬유에 여러 개의 개별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광모듈을 탑재하고 4K급 UHD TV의 대

용량 영상 정보를 전달하는 디지털 광링크 제품 개발

을 목표로 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더불어 OSA와 

광링크 제품 개발에는 CWDM 구현, 영상 전송 기술 

이외에도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내며 고속으로 동작

이 가능한 광소자 개발 등도 함께 진행해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본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은 4K UHD 영상 

전송에 대응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신 대표는 “향후 

광소자의 특성 향상 및 광학계의 최적화 등을 통해 늘

어날 전송 용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널당 전송 속도

를 더욱 향상시켜 8K UHD 영상 전송용 디지털 광링

크의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개발 과

정에서 확보된 고속 광소자의 원천 제작 기술을 향상

시켜 이를 다양한 모듈에 응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사업성 유망
이제까지 영상 전송용 광링크 제품에 이용될 수 있

는 CWDM 모듈은 일본의 I사가 독점을 하던 시장이

었으나 옵티시스는 본 개발을 통해 해당 구현 기술 및 

제품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본 개발의 최종 결과물

(OSA, 광링크)의 전송 속도는 기존 I사 제품의 성능을 

능가해 현재 Real 4K UHD TV에 대응이 가능한 제품

이다. 특히 옵티시스는 광링크 제품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광소자의 제조 기술과 영상 신호의 광 전 변환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

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본 개발을 통해 출시된 제품 중 영상 전송용 

디지털 광링크의 경우 꾸준히 수요처가 늘고 있다. 하

지만 현재 4K UHD 영상과 같은 고화질 영상은 방송기

기, 의료기기처럼 특화된 분야에 주로 쓰이고 있어 국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

에도 현재 세계적으로 일반 소비자 대상의 4K UHD 시

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숙돼 가고 있는 단계이므

로, 본 개발제품은 향후 시장의 수요 발생과 함께 소비

자에게 장거리, 고속 전송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시장의 

발전과 함께 사업성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011년 7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성공

적으로 상장한 옵티시스의 신 대표는 “세계 최초로 

광링크를 상용화한 기업으로서 고해상도 영상장치

를 연결하는 광링크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지속

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가격경쟁력과 전송 품질이 뛰

어난 소형 광링크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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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코멘트

“광원(VCSEL) 및 광검출기(PD)를 CWDM 방식으로 전송하는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4K UHD TV 대응이 가능한 

광링크 제품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lED·광 PD

각기 고유한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마

치 빛이 프리즘 등을 통하면 

여러 개의 색깔로 나뉘는 원리

로 하나의 광섬유 안에 여러 

종류의 빛을 넣더라도 광섬유 

끝단에서 이를 다시 본래의 신

호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원

리로 동시에 각기 다른 정보를 

갖는 여러 종류의 빛을 하나로 

모아 단일의 광섬유를 통해 전

송하는 기술을 CWDM 방식이

라고 한다. 

CWDM 방식

신현국 옵티시스㈜ 대표이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영상의 관찰영역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했으며, 이 같은 두 종류의 기술은 향후 무안경 방식 3D 디

스플레이의 상용화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

다”면서 “이에 따라 추적 방식은 앞서 밝힌 대로 해외 글로

벌 기업의 상용제품에 비해 우수함이 검증돼 향후 상용화 

기술의 완성도 향상이 이뤄질 때에는 개인용 무안경 3D 

디스플레이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더 나아

가 비추적 방식의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의 경우 광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의료 등의 제한적 영역에서는 상용화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두 가지 방식의 일부 

원천기술들은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을 완료해 글로벌 

기업에서의 사업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박사 연구팀이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스마트

폰 및 노트북, 태블릿 PC, 모니터 등 IT기기에 적용될 경우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도 다른 나라의 기술보다 우위에 있어 본격적인 상용화 및 

사업화가 진행되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

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측

정장비들을 개발, 사용해 3D 영상의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었고, 개발장비를 관련 회사의 측정 요청에 지원함으로

써 장비 개발에 보람도 있었다”면서 “또한 핵심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목적에 기반한 핵심 문제 해결 특허들을 

의도적으로 도출했으며, 이러한 특허들을 도출하는 데 있

어 3D 디스플레이의 광학적 설계 및 성능 시뮬레이션 도

구를 자체 개발해 많은 활용이 있었고, 이러한 결과로 핵

심 문제 및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 특허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 박사는 “추적 방식의 경

우 핵심 성능 측정 결과 글로벌 디스플레이 상용제품에 비

해 우수함이 검증됐지만 본 연구 결과 시연 시스템은 관찰

자 추적 정밀도의 향상 및 추적정보 반영에 대한 다양한 조

건의 대응방안 마련 등의 완성도 향상 등 상용화 기술의 추

가 개발이 필요해 현재 그 개발이 진행 중”이라면서 “더불

어 비추적 방식은 광학적 3D 영상 화질의 향상에 대한 원천

기술을 고안했으며, 그 검증의 상당부분은 완료했지만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부품 및 시스템 개발단계가 추가로 

필요해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이 완료되는 시점에 상용화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고 밝혔다.     

김성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단 책임연구원

전문가 코멘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것은 3차원 TV 보급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특수 안경을 사용해야만 3D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안경 없이 맨눈으로 입체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무안경 입체 영상기술에서의 핵심은 광학적 노이즈 발생 및 해상도 

저하 문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이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했으며, 이 중 관찰자 추적 방식과 비추적 방식의 핵심 특허를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했다. 이러한 기술 개발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분야의 산업화와 영상장비 국산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디스플레이 PD

3-Dimensional Television의 

약자. 시청각적으로 입체감을 

느끼게 해 현실감과 생동감을 

제공하는 TV를 말한다. 3D는 

좌우 눈에 보여지는 영상에 

차이를 둬 거리감을 인식하게 

해 마치 눈앞에 생생한 영상이 

입체적으로 나타나 보이게 

하는 것이다.

3D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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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전망된다.”

박영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디스플레이 PD

3-Dimensional Television의 

약자. 시청각적으로 입체감을 

느끼게 해 현실감과 생동감을 

제공하는 TV를 말한다. 3D는 

좌우 눈에 보여지는 영상에 

차이를 둬 거리감을 인식하게 

해 마치 눈앞에 생생한 영상이 

입체적으로 나타나 보이게 

하는 것이다.

3D TV

개발 기술 완성도 높여 상용화 앞당긴다  

한편 기술 개발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그 해결과정과 관

련해 김 박사는 “연구소의 특성상 연구과제에 따라 인력

이 배정되고,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무

안경 방식의 3D 디스플레이는 그 핵심 요소 문제들에 대

한 깊은 이해가 있는 선행 연구와 3D 디스플레이의 특성

이달의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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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산업기술상 사업화 기술 부문

기존에는 네 개의 신호 전송선이 필요했으나 본 기술

은 이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전송선에 필요한 모든 신

호를 보낼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사용되던 전송선 수 

감소와 함께 광섬유와 모듈 간 착탈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광섬유에 여러 개의 개별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광모듈을 탑재하고 4K급 UHD TV의 대

용량 영상 정보를 전달하는 디지털 광링크 제품 개발

을 목표로 해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더불어 OSA와 

광링크 제품 개발에는 CWDM 구현, 영상 전송 기술 

이외에도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내며 고속으로 동작

이 가능한 광소자 개발 등도 함께 진행해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본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은 4K UHD 영상 

전송에 대응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신 대표는 “향후 

광소자의 특성 향상 및 광학계의 최적화 등을 통해 늘

어날 전송 용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널당 전송 속도

를 더욱 향상시켜 8K UHD 영상 전송용 디지털 광링

크의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개발 과

정에서 확보된 고속 광소자의 원천 제작 기술을 향상

시켜 이를 다양한 모듈에 응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사업성 유망
이제까지 영상 전송용 광링크 제품에 이용될 수 있

는 CWDM 모듈은 일본의 I사가 독점을 하던 시장이

었으나 옵티시스는 본 개발을 통해 해당 구현 기술 및 

제품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본 개발의 최종 결과물

(OSA, 광링크)의 전송 속도는 기존 I사 제품의 성능을 

능가해 현재 Real 4K UHD TV에 대응이 가능한 제품

이다. 특히 옵티시스는 광링크 제품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광소자의 제조 기술과 영상 신호의 광 전 변환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

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본 개발을 통해 출시된 제품 중 영상 전송용 

디지털 광링크의 경우 꾸준히 수요처가 늘고 있다. 하

지만 현재 4K UHD 영상과 같은 고화질 영상은 방송기

기, 의료기기처럼 특화된 분야에 주로 쓰이고 있어 국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

에도 현재 세계적으로 일반 소비자 대상의 4K UHD 시

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숙돼 가고 있는 단계이므

로, 본 개발제품은 향후 시장의 수요 발생과 함께 소비

자에게 장거리, 고속 전송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시장의 

발전과 함께 사업성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2011년 7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성공

적으로 상장한 옵티시스의 신 대표는 “세계 최초로 

광링크를 상용화한 기업으로서 고해상도 영상장치

를 연결하는 광링크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지속

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가격경쟁력과 전송 품질이 뛰

어난 소형 광링크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의 모든 산업 현장과 가정에서 광링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코멘트

“광원(VCSEL) 및 광검출기(PD)를 CWDM 방식으로 전송하는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4K UHD TV 대응이 가능한 

광링크 제품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lED·광 PD

각기 고유한 파장을 갖고 있는 

빛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마

치 빛이 프리즘 등을 통하면 

여러 개의 색깔로 나뉘는 원리

로 하나의 광섬유 안에 여러 

종류의 빛을 넣더라도 광섬유 

끝단에서 이를 다시 본래의 신

호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원

리로 동시에 각기 다른 정보를 

갖는 여러 종류의 빛을 하나로 

모아 단일의 광섬유를 통해 전

송하는 기술을 CWDM 방식이

라고 한다. 

CWDM 방식

신현국 옵티시스㈜ 대표이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영상의 관찰영역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했으며, 이 같은 두 종류의 기술은 향후 무안경 방식 3D 디

스플레이의 상용화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

다”면서 “이에 따라 추적 방식은 앞서 밝힌 대로 해외 글로

벌 기업의 상용제품에 비해 우수함이 검증돼 향후 상용화 

기술의 완성도 향상이 이뤄질 때에는 개인용 무안경 3D 

디스플레이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더 나아

가 비추적 방식의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의 경우 광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의료 등의 제한적 영역에서는 상용화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두 가지 방식의 일부 

원천기술들은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을 완료해 글로벌 

기업에서의 사업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박사 연구팀이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스마트

폰 및 노트북, 태블릿 PC, 모니터 등 IT기기에 적용될 경우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도 다른 나라의 기술보다 우위에 있어 본격적인 상용화 및 

사업화가 진행되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

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측

정장비들을 개발, 사용해 3D 영상의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었고, 개발장비를 관련 회사의 측정 요청에 지원함으로

써 장비 개발에 보람도 있었다”면서 “또한 핵심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목적에 기반한 핵심 문제 해결 특허들을 

의도적으로 도출했으며, 이러한 특허들을 도출하는 데 있

어 3D 디스플레이의 광학적 설계 및 성능 시뮬레이션 도

구를 자체 개발해 많은 활용이 있었고, 이러한 결과로 핵

심 문제 및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 특허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 박사는 “추적 방식의 경

우 핵심 성능 측정 결과 글로벌 디스플레이 상용제품에 비

해 우수함이 검증됐지만 본 연구 결과 시연 시스템은 관찰

자 추적 정밀도의 향상 및 추적정보 반영에 대한 다양한 조

건의 대응방안 마련 등의 완성도 향상 등 상용화 기술의 추

가 개발이 필요해 현재 그 개발이 진행 중”이라면서 “더불

어 비추적 방식은 광학적 3D 영상 화질의 향상에 대한 원천

기술을 고안했으며, 그 검증의 상당부분은 완료했지만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부품 및 시스템 개발단계가 추가로 

필요해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이 완료되는 시점에 상용화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고 밝혔다.     

김성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단 책임연구원

전문가 코멘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것은 3차원 TV 보급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특수 안경을 사용해야만 3D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안경 없이 맨눈으로 입체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무안경 입체 영상기술에서의 핵심은 광학적 노이즈 발생 및 해상도 

저하 문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이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했으며, 이 중 관찰자 추적 방식과 비추적 방식의 핵심 특허를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했다. 이러한 기술 개발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분야의 산업화와 영상장비 국산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디스플레이 PD

3-Dimensional Television의 

약자. 시청각적으로 입체감을 

느끼게 해 현실감과 생동감을 

제공하는 TV를 말한다. 3D는 

좌우 눈에 보여지는 영상에 

차이를 둬 거리감을 인식하게 

해 마치 눈앞에 생생한 영상이 

입체적으로 나타나 보이게 

하는 것이다.

3D TV

개발 기술 완성도 높여 상용화 앞당긴다  

한편 기술 개발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그 해결과정과 관

련해 김 박사는 “연구소의 특성상 연구과제에 따라 인력

이 배정되고,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무

안경 방식의 3D 디스플레이는 그 핵심 요소 문제들에 대

한 깊은 이해가 있는 선행 연구와 3D 디스플레이의 특성

이달의 신기술이달의 신기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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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영상의 관찰영역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했으며, 이 같은 두 종류의 기술은 향후 무안경 방식 3D 디

스플레이의 상용화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

다”면서 “이에 따라 추적 방식은 앞서 밝힌 대로 해외 글로

벌 기업의 상용제품에 비해 우수함이 검증돼 향후 상용화 

기술의 완성도 향상이 이뤄질 때에는 개인용 무안경 3D 

디스플레이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더 나아

가 비추적 방식의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의 경우 광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의료 등의 제한적 영역에서는 상용화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두 가지 방식의 일부 

원천기술들은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을 완료해 글로벌 

기업에서의 사업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박사 연구팀이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스마트

폰 및 노트북, 태블릿 PC, 모니터 등 IT기기에 적용될 경우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도 다른 나라의 기술보다 우위에 있어 본격적인 상용화 및 

사업화가 진행되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

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측

정장비들을 개발, 사용해 3D 영상의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었고, 개발장비를 관련 회사의 측정 요청에 지원함으로

써 장비 개발에 보람도 있었다”면서 “또한 핵심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목적에 기반한 핵심 문제 해결 특허들을 

의도적으로 도출했으며, 이러한 특허들을 도출하는 데 있

어 3D 디스플레이의 광학적 설계 및 성능 시뮬레이션 도

구를 자체 개발해 많은 활용이 있었고, 이러한 결과로 핵

심 문제 및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 특허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 박사는 “추적 방식의 경

우 핵심 성능 측정 결과 글로벌 디스플레이 상용제품에 비

해 우수함이 검증됐지만 본 연구 결과 시연 시스템은 관찰

자 추적 정밀도의 향상 및 추적정보 반영에 대한 다양한 조

건의 대응방안 마련 등의 완성도 향상 등 상용화 기술의 추

가 개발이 필요해 현재 그 개발이 진행 중”이라면서 “더불

어 비추적 방식은 광학적 3D 영상 화질의 향상에 대한 원천

기술을 고안했으며, 그 검증의 상당부분은 완료했지만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부품 및 시스템 개발단계가 추가로 

필요해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이 완료되는 시점에 상용화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고 밝혔다.     

김성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단 책임연구원

전문가 코멘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것은 3차원 TV 보급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특수 안경을 사용해야만 3D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안경 없이 맨눈으로 입체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무안경 입체 영상기술에서의 핵심은 광학적 노이즈 발생 및 해상도 

저하 문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이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했으며, 이 중 관찰자 추적 방식과 비추적 방식의 핵심 특허를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했다. 이러한 기술 개발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분야의 산업화와 영상장비 국산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디스플레이 PD

3-Dimensional Television의 

약자. 시청각적으로 입체감을 

느끼게 해 현실감과 생동감을 

제공하는 TV를 말한다. 3D는 

좌우 눈에 보여지는 영상에 

차이를 둬 거리감을 인식하게 

해 마치 눈앞에 생생한 영상이 

입체적으로 나타나 보이게 

하는 것이다.

3D TV

개발 기술 완성도 높여 상용화 앞당긴다  

한편 기술 개발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그 해결과정과 관

련해 김 박사는 “연구소의 특성상 연구과제에 따라 인력

이 배정되고,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무

안경 방식의 3D 디스플레이는 그 핵심 요소 문제들에 대

한 깊은 이해가 있는 선행 연구와 3D 디스플레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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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관련양식 : KEIT 홈페이지 참조 

신청(추천)서 접수처 : techaward@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과확산팀 

  ‘이달의 산업기술상’ 담당자)

▒ 제출서류

▒ 2016년도 접수일정(상시 접수) 

※ 신청서 접수는 신청 접수 기준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7시에 마감(E-mail 수신기준)하며, 

      마감 이후에 접수한 신청서는 다음 심사월 심사 대상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T 042-712-9230

(35262) 대전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계룡건설빌딩 3층, 성과확산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T 02-3469-8354

(0617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성과확산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 02-6009-3247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사업성과총괄실

한국공학한림원     T 02-6009-4011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KEIT 홈페이지

(http://www.keit.re.kr) 
참조

산업부 R&D지원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신기술 부문) 및 사업화 성공 기술 

(사업화기술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2016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 공고

▒ 시상개요

산업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개발 성과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달의 산업기술상 수상자 선정

매월 신기술 부문 1명, 사업화 기술 부문 1명에 대해 

산업부 장관상 수여

※ 수상자에게 상패 및 포상금(각 500만 원) 지급 

▒ 장관상 수상자 중 별도 심의를 통하여 연말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자(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선정

구분 시상대상 

신
기
술 

■세계 최초ㆍ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 개발에 
직접적 공로가 인정되는 연구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사
업
화

기
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우수 성과를 창출한 
중소·중견기업 대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중간평가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신기술 부문 ■ 신청(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유공자 이력서
■ 장관 포상에 대한 동의서

-

사업화기술 부문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업화기술 부문 신청의 경우 제출)

구분
24차 25차 26차

1~4월 분 5~8월 분 9~12월 분

신청접수 ~2016. 2. 1(월) ~2016. 5. 20(금) ~2016. 9. 16(금)

선정평가 2월 중 6월 중 10월 중

발표 및 시상 2016. 3 2016. 7 2016. 11

※ 상기 일정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계ㆍ소재

 ■ LED를 광원으로 가진 광섬유 응용기술이 적용된  

부력 보조복 

전기ㆍ전자

 ■현장 실시간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 시스템 기술

세라믹

 ■ 전기 안전성이 확보된 전기온수매트 및 정수기용  

침수 가열형 세라믹 히터 및 히팅유로기술

화학

 ■ 자전거 안전주행을 위한 블루투스 무선통신 오디오 및 

방향 표시 FOLED가 융합된 웨어러블 디바이스

▒ 신청(추천)서 교부 및 접수

관련양식 : KEIT 홈페이지 참조 

신청(추천)서 접수처 : techaward@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과확산팀 

  ‘이달의 산업기술상’ 담당자)

▒ 제출서류

▒ 2016년도 접수일정(상시 접수) 

※ 신청서 접수는 신청 접수 기준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7시에 마감(E-mail 수신기준)하며, 

      마감 이후에 접수한 신청서는 다음 심사월 심사 대상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5262) 대전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계룡건설빌딩 3층, 성과확산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617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성과확산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사업성과총괄실

한국공학한림원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KEIT 홈페이지

(http://www.keit.re.kr) 
참조

산업부 R&D지원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신기술 부문) 및 사업화 성공 기술 

(사업화기술 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2016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6년
『이달의 산업기술상』

시상계획 공고

▒ 시상개요

산업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개발 성과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달의 산업기술상 수상자 선정

매월 신기술 부문 1명, 사업화 기술 부문 1명에 대해 

산업부 장관상 수여

※ 수상자에게 상패 및 포상금(각 500만 원) 지급 

▒ 장관상 수상자 중 별도 심의를 통하여 연말 

      『대한민국 기술대상』 수상자(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선정

구분 시상대상 

신
기
술 

■세계 최초ㆍ최고 수준의 우수 기술 개발에 
직접적 공로가 인정되는 연구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보통’,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또는 과제 진행 중이라도 
탁월한 성과를 도출한 기술

사
업
화

기
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우수 성과를 창출한 
중소·중견기업 대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종료된 과제 중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중간평가시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판정을 받은 기술 포함)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신기술 부문 ■ 신청(추천)서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 유공자 이력서
■ 장관 포상에 대한 동의서

-

사업화기술 부문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업화기술 부문 신청의 경우 제출)

구분
24차 25차 26차

1~4월 분 5~8월 분 9~12월 분

신청접수 ~2016. 2. 1(월) ~2016. 5. 20(금) ~2016. 9. 16(금)

선정평가 2월 중 6월 중 10월 중

발표 및 시상 2016. 3 2016. 7 2016. 11

※ 상기 일정은 접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June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 과제 중 최근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신기술을 소개한다.

기계ㆍ소재  1개, 전기ㆍ전자 1개, 세라믹  1개, 화학 1개로  

총 4개의 신기술이 나왔다.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